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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 소감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예금보험공사 사장님, 하나은행장님, 소상공인 예금자분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대응했던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제도 시행 소식을 많은 국민들께 알리고,

그동안 은행이 잘 준비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직접 통장을 개설해 보고 나니

‘오지 않아도 될 것을 괜히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 창구를 찾는 국민들을 위해

누구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세심하게 준비했을 분들이 

바로 은행 임직원 여러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2 -

< 당부말씀 ➊ : 금융회사의 제도적 혜택 >

금융회사는 이번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은행을 의미하는 영어 ‘뱅크(Bank)'의 어원은

신뢰를 기반으로 돈을 맡기고 찾던 장터의 벤치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반코(Banco)'입니다.

신뢰는 은행 영업의 핵심 요소이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라는

‘씨앗’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당부말씀 ➋ : 금융회사의 혜택 환원 >

오늘 제 통장에 찍힌 ‘예금보호한도 1억원’은

국민의 안심과 믿음의 무게인 동시에

이를 토대로 은행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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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둑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이제 그 안에 모인 물을 적재적소로 흘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자금의 물줄기가 

‘성장의 밭’으로 흐를 수 있도록 

거대한 수로를 설계하겠습니다. (예 :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 a)

금융회사들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물줄기가 뻗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 주십시오.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도덕감정론」에 따르면 

시장 질서의 뼈대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은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한 이타심입니다.

금융권이 책임감과 이타심을 발휘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부는 금융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